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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� 읽는� 법)

본� 자료는� 학생(학부모)에게� 도움될� 말과� 대학생(강사)에게� 도움될� 말이� 색깔로� 구분되어� 있다.

(공통적으로� 도움될� 말은� 검은색으로� 표시된다.)

하지만� 본인이� 대학생(강사)라고� 해서� 파란색� 글씨를� 안읽는� 건� 본� 자료를� 제대로� 활용하지� 못하는� �

것이다.� 서로가� 서로의� 입장을� 이해했을� 때� 최고의� 궁합을� 찾을� 수� 있기� 때문에,� 꼭� 전문을� 다�

읽어보시기� 바란다.

조언)

본� 자료는� 양이� 꽤� 된다.� 그래서� 읽다가� 포기하는� 사람들이� 충분히� 있을� 수� 있다.

괜찮다.� 말리지� 않겠다.� 근데� 감히� 한� 가지� 조언을� 하자면,� 이� 정도� 시간도� 투자� 하지� 않을꺼면�

과외는� 못한다고� 봐야한다.� 대학생� 때의� 과외는� 수업� 시간만큼� 준비� 시간이� 들어야� 정상인데,�

1~2시간도� 안될� 시간을� 투자� 못하고� ‘세줄� 요약점ㅋ’ 하는� 태도로는� 과외라는� 막중한� 임무를� 해낼�
수� 없다.� 학생들은� 반드시� 이� 자료에� 들어있는� 요건을� 갖춘� 강사에게만� 수업을� 받길� 바란다.

강사� 선택하는� 법)

간혹� 학부모님께� 이런� 질문을� 받는다.� ‘선생님은� 하위권이던� 시절� 있으신가요?’
이� 질문의� 이유는� 뭘까?� 우리� 아이가� 하위권이라,� 하위권에서� 최상위권이� 된� 경험이� 있는� 선생님을�

구하고� 있다는� 것이다.� 하위권의� 마음은� 하위권이� 제일� 잘� 아니까.� 무엇에선가� 막혀있는데� 그걸�

뚫어본� 사람을� 구하는� 것일� 거다.

음,� 일리가� 있어� 보이지만,� 맞는� 말� 일리가� 없다.� (라임� 지림.� 라임� 질임.� 이것도� 라임� 지렸다.)

15살� 때� 부터� 수학을� 잘하여� 8년� 동안� 노하우가� 축적된� 23살� A와

19살� 때� 까지� 수학을� 못하다가� 21살� 때부터� 수학을� 잘하여� 2년� 동안� 노하우가� 축적된� 23살� B를�

B교해보자.�

다년간� 노하우가� 축적되고� 여러� 학생들을� 가르쳐� 본� A는� 하위권� 역시� 많이� 가르쳐봤을� 것이다.

학부모가� 원하는� ‘하위권에� 대한� 이해도’는,� 직접� 본인이� 경험� 및� 극복해보지� 않아도� 다수의� 수업�
등의� 간접적� 경험으로도� 충분히� 이해할� 수� 있다.

각� 학생� 성향별� 어울리는� 선생님� 스타일은� 뒤에서� 다뤄보도록� 하겠다.



1.�＃프롤로그

- 필자의� 과외� 입문기

어렸을� 때부터� 수학을� 좋아했고,� 어쩌면� 수학선생님이� 내� 직업이� 될� 수� 있겠다는� 생각을� 가지며

학창시절을� 지냈다.� 중학생� 때부터� 수학에� 자신� 있었으며,� 특유의� 사교성으로� 친구들에게,� 심지어�

동아리� 선배들의� 수학문제를� 풀어주는� 것을� 좋아했었다.

당연히� 남들처럼� 고3� 끝나고� 명문대를� 가서� 과외를� 할거라� 생각했던� 필자는� 재수를� 하게� 되고,

우여곡절� 끝에� 고려대학교� 수학과에� 진학하게� 된다.

하지만� 과외� 시작은� 쉽지� 않았다.� 고2� 때� 한� 전학(울산→서울)으로� 인해� 서울의� 인맥이� 전혀�
없었기� 때문이다.� 한� 지역의� 토박이의� 경우� 좋은� 대학을� 가는� 순간� 그� 지역� 내에서� (적어도�

아파트단지� 내에서)� 유명해져서� 과외가� 잘� 잡히지만,� 그렇지� 않는� 경우는� 쉽지� 않다.

그럼� 어떻게� 과외황이� 되었는가?� 왜� 나는� 군대에� 있을� 때마저� ‘과외� 어디서� 구하셨는지�
새내기들이� 궁금해하는데� 조언좀� 해주세요.’라는� 둥� 구원� 요청을� 숱하게� 받았는가?
지금부터� 알아보도록� 하자.



-� 왜� 우리는� 과외� 해야하는가?

복습하자.� 학생(학부모)에게� 도움될� 말과� 대학생에게� 도움될� 말이� 색깔로� 구분되어� 있다.

과외의� 최고� 장점은� 무엇일까?� 높은� 시급?� 아니다.� ‘익숙한� 것’을� 한다는� 게� 제일� 큰� 장점이라�
생각한다.� 우리는� 짧게는� 1년,� 길게는� 중고딩� 6년� 동안� 내신� 또는� 수능을� 준비해왔다.� 즉,� 지금�

당장� 우리가� 제일� 잘� 할� 수� 있는건� 공부다.

전단지� 알바,� � 카페� 알바,� 피시방� 알바� 등� 타� 알바를� 하려면� ‘우리가� 못하는� 것’을� 배워서� 하는게�
많은데� 과외는� ‘우리가� 잘하는� 것’을� 그대로� 하면� 된다는� 것이� 제일� 큰� 장점이� 되겠다.

명문대가� 아닌� 일반� 대학생들에게도� 시급� 2만원� 이상을� 주는� 과외는,� 학원비에� 비해� 분명� 비싼�

수업료이다.� 그럼에도� 불구하고� 우리가� 과외를� 하는� 이유는� 본인의� 약점을� 빠르게� 파악하고� 싶음에�

있다.� 대형수업의� 속도를� 따라가기� 위한� 보충과외,� 빠르게� 약점을� 손보고� 싶은� 단기과외� 등이�

있다.

많이들� ‘과외만� 하면� 수능� 성적� 오지게� 오르겠지?’ ‘수능� 만점한테� 과외� 받으면� 나도� 만점� 각?’ 
라고� 착각한다.� 완전히� 잘못된� 생각이다.

학생과� 강사는� 각각� ‘기본� 속력’과� ‘부스터’으로� 비유된다.
(벡터� 외적으로� 비유하면� 깔쌈한데,� 문과친구들을� 위해서...� ㅠㅠ)

좋은� 강사일수록� 좋은� 부스터,� 즉� 차에� 정확한� 방향과� 곱가속도를� 제공한다.

근데� 학생이� 기본속력을� 0으로� 잡아버리면,� 아무리� 좋은� 곱가속도를� 갖고� 있는� 차도� 앞으로�

나아가질� 않는다.� 아래에� 좋은� 예시� 짤이� 있다.

� � � 수익� 0원에서� 수익이� 100배만큼� 오르신� ???씨

따라서� 학생은� 본인이� 오롯이� 공부에� 전념할� 수� 있을� 때� 구하도록� 하자.




